
어쩐지 이상해 

(정신 지체 2)

39세 남자인 K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왔다.

그는 부인과의 말다툼 끝에 집안의 집기를 모조리 깨부수는 난동을 피우다가 보다 못한 

가족들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었다. 부인은 남편이 3년 전에도 비슷하게 난동을 피워 

대고 엉뚱한 소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불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었다고 

했다.

K씨는 몹시 씩씩거리며 병원에 끌려왔는데 정작 폐쇄 병동에 들어가자 이상할 정도로 조

용해졌으며 대화하는 동안에도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아 짐짓 

정신병 환자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. 

대졸의 학력에 체격도 좋은데다가 잘 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

자신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천천히 잘 대답하였다. 생긴 모습이나 굵고 낮은 목소리가 꼭 영

화배우 남궁 아무개씨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었다. 그는 자신이 난동을 피운 이유를 “사업

에 실패하여 속상해서 그랬다”며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. 그의 말투나 태도로 보아 119 구

급대가 출동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울 정도였다. 

면담 끝에 그는 “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정말로 고맙다. 선생님은 진짜 의사이시다”

라며 아주 깍듯이 절을 했다. 그러나 이 부분은 마치 초등학생이 외워서 말을 하는 것처럼 

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으며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생각의 흐름이 동 떨어지는 것 

같은 부적절한 느낌을 주었다.








